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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불공정거래 발표 앞두고 “벌벌”
국내기업에 글로벌기업 15곳도 조사 … 과징금 부과에 검찰조사 우려

제약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

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6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해왔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해가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공정위의 조사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15곳 이상이 조사

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오승 위원장은 “의약품은 그동안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제공 같은 불

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며 “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면 4-5월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공정위가 처벌수위를 조율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팽하고, 검찰조사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실제 권오승 위원장은 “초기에는 (우리가)고발해도 검찰이 몇백만원의 벌금형만 내리고 해 효과가 떨어졌지

만 (요즘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

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고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할 것이라는 소

문이 나돌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등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

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가세해 제약업계를 몰아세우고 있어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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